
- 1 -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10월 21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당자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학예연구사 우석훈 ☎440-6735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음도 주민들의 삶, 온라인전시관으로 만나다

- 인천시립박물관 <볼음도, 248명의 삶> 온라인전시관 운영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립박물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museum) 

‘온라인 전시관’에서 <볼음도, 248명의 삶> 온라인 전시를 운영한

다고 밝혔다. 

강화도 서도면의 작은 섬인 볼음도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과거 

새우잡이의 중심지로 번성했으나, 6.25전쟁을 겪으면서 바다를 잃고 

농업을 위주로 살아가는 볼음도 주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1부 ‘바다와 함께 살아가다’에서는 과거 바다에서 살아갔으나, 6.25

전쟁 이후 민통선에 속하면서 바다를 잃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고,

2부‘땅을 일구다’에서는 바다가 막히자 땅을 간척해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볼음도의 삶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3부 ‘볼음도, 기억하다’

에서는 볼음도에 남아있는 천연기념물 제304호 은행나무와 광산, 학교 

등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https://www.incheon.go.kr/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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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온라인 전시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실제 전시장을 방문한 것처럼 둘러

볼 수 있게 제작된 VR 전시로,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관람이 가능

하고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과거 새우잡이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볼음도는 주변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점차 사라져가는 섬의 문화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기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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